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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아. 

나 선생이다. 

사랑아. 오늘은 사탄에 대한 교육이다. 

사탄은 네 곁에 있다. 

은밀히, 그리고 대놓고!

그들이 짝을 이루어 다니는 것은 알고 있지? 

최근에는 조를 이뤄 다니고 있다. 

마지막이니, 더 크게 방해하려 몸부림이다. 

사랑아. 

네 삶 가운데 널 졸게 하는 것, 지치게 하는 것, 

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, 분쟁케 하는 것, 

선생 나 오해하는 것, 

가지가지 부정적인 모든 역사는 

모두 사탄으로부터 시작한다. 

(메마른 땅에 한 키 큰 남자가 걸어 왔습니다. 두 눈

이 붉은 그 남자가 저를 째려보더니 갑자기 낫을 들

고 절 죽이려고 막 달려 왔습니다.)

무섭지? 지금 사탄이다. 

(한 여군이 흰 갑옷을 입고 그 사탄을 낫으로 허리를 

치려고 휘둘렀습니다. 그러나 낫이 무뎌 사탄 허리에 

낫이 걸려 있었습니다. 그 여군도 사탄도 당황한 모

습이었습니다.)

이런 자들 섭리에 많다. 

말씀의 칼날을 갈아라. 

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. 

정신의 칼날을 갈아라. 

오직 나만 집중해서 보아라. 

네 삶의 칼을 갈아라. 

오직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. 

사랑아.. 

(선생님께서 군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탄의 머

리를 맨 손으로 치시니 머리가 떨어져나갔습니다. 정

말 멋졌습니다.)

내 이름으로 간구해라. 날 불러. 

너희 정신으로 안 될 때는 날 불러라. 함께하자. 

(그래도 저희가 정신의 칼 더 스스로 날카롭게 하여 

지켜야죠?) 

칼도 내게 받아, 

내가 주님 통해 받아 준 말씀으로 

날카롭게 갈아 사랑으로 힘을 키워라. 

그러니 내가 꼭 도와주지 않아도 

이미 내 도움으로 네가 칼 받고 힘 얻었으니 

그것 또한 나를 부른 것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. 

감당할 만한 것은 감당하나 

시험이 오거나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

영 &#8228; 육으로 날 불러라. 

내가 보낸 자와 일체 되어라. 사랑한다. 

사랑하여 영계 실상 밝힌 선생. 


